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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양궁오예진, 거리별전종목메달획득

제43회대통령기양궁대회

30m금, 70m 60m 50m은

광주여자대학교오예진(사진)이제43

회대통령기전국남녀양궁대회거리별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여자 대학부

최정상의실력을입증했다.

오예진은 26일광주국제양궁장에서열

린여자대학부30m경기에서358점을쏴

조민서(동서대 357점), 정다예나(창원

대 357점)를 1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오예진은같은날 50m에서는 343점을

기록해김세연(경희대 347점)에이어은

메달을획득했다. 전날열린 70m에서는

정다영(한체대 342점)에 2점 뒤진 340

점으로은메달을, 60m에서도 342점으로

염혜정(경희대 347점)에이어나민지이

수현(이상 계명대), 탁해윤(순천대)과

함께공동은메달을차지했다.

이로써오예진은이번대회거리별4종

목(70m, 60m, 50m, 30m) 중 30m에서

금, 나머지 3개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

하는쾌거를이뤘다.

거리별경기점수를합산한개인종합에

서1383점으로종합1위를기록한오예진

은 27일부터시작되는올림픽라운드개

인전에서1위자격으로출전해메달추가

를노린다.

한편남자일반부에출전한국가대표이

승윤(광주남구청)은 90m경기에서 325

점으로 금메달을, 여자일반부 60m에서

는 김수린(광주광역시청)이 348점으로

은메달을수확했다.

광주체고전준희는남자고등부 30m에

서 356점으로금메달을차지했다.

최동환기자

전남체육회, 스포츠버스지원전국최다선정

전라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공모사

업인 행복나눔 스포츠교실(스포츠버스

지원) 에서 전국 최다 학교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지역학생들의체육

복지향상에청신호가켜졌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5년도스포츠버스지원사업 공모에

서도내총 7개학교가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전국17개시도체육회가운데가

장많은수혜학교수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전남기술과학

고, 고흥도화고, 여수화정초, 완도청산

중,순천승남중, 진도지산중,영광군남중

등총 7개교다.

스포츠버스사업은뉴스포츠,VR스포

츠,문화체험등다양한종목의체육활동

을접할수있도록이동형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스포츠장비를탑재한버스가

도서벽지접적지역등체육인프라가부

족한학교를찾아가운동회와체험형수

업을진행하는것이특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30개교가 선정

됐으며,이중전남이 7개교를차지해전

국 최다를기록했다. 특히전남도체육회

는전남기술과학고, 고흥도화고, 진도지

산중,영광군남중등 4개교를 연합운영

방식으로신청해,인근소규모학교학생

들도함께체험에참여할수있도록했다.

체육소외지역과인원을아우르는전략

이반영된결과로평가된다. 최동환기자

광주, 세계로쏜다… 5 18광장서 양궁스페셜매치

지난 25일광주국제양궁장에서열린제43회대통령기전국남녀양궁대회리커브여

자고등부일반부70m경기에서선수들이활을쏘고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과 30일광주 5 18 민주광장에서특별

한스포츠이벤트가펼쳐진다.

제43회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종목별결

승경기가 29일광주광역시동구 5 18 민주광장에

서열린다.

이번대회는오는 9월광주에서열리는 2025세

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기위한테스트이벤트경기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양궁협회

가주관하는이번대회에는남여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등선수 600여명이참가해지난 24일부터

열전을펼치고있다.

대회에출전하는광주선수단은국가대표이승윤

이포진한광주남구청(남자부), 국가대표김수린

이속한광주광역시청(여자부), 국가대표안산전

국가대표 최미선이 창단멤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여자부)이일반부에

서메달획득에도전하고있다.

30일에는같은장소에서 스페셜매치가잇따라

열린다.

우선 2025 세계선수권에출전하는리커브국가

대표선수들과이번대회일반부우승팀간의특별

단체전경기가진행된다.

이경기에출전하는리커브양궁대표팀선수는

여자부 임시현(한국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 남자부김우진(청주

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

보이즈)등이다.

컴파운드양궁국가대표팀도이날세계강자들

과자존심대결을펼친다.

컴파운드양궁은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

픽에혼성전이정식종목으로채택됐다. 리커브와

다르게도르래와격발기, 조준경이장착돼더정확

한조준이가능한컴파운드양궁은전통적으로유

럽과북미가강세를보이는종목이다.

이번이벤트매치에초청된여자부정상급외국

선수는 세계 랭킹 2위 엘라 깁슨(영국)을 비롯해

다프네킨테로(10위멕시코),황이러우(29위타이

완)다.

이들에맞선한국대표팀은한승연(12위한국체

대),심수인(35위창원시청),소채원(41위현대모

비스)이다.

남자부에서는세계8위세바스티안가르시아(멕

시코), 전제룬(24위타이완), 에이제이스콧(36위

영국)이초청됐다. 한국대표팀은최용희(19위),

김종호(21위이상 현대제철), 최은규(76위울산

남구청)가나선다. 최동환기자

29일대통령기양궁대회결승전

세계선수권테스트이벤트일환

리커브국가대표-우승팀단체전

컴파운드정상급외국선수출전


